
히알우론산 국산화“쾌속" 
태평양 개발 불구 국내기업 기피 … 의약용 급성장 예상

생체고분자 물질인 히알우론산의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체개발에 성공, 시장

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태평양은 9 3년 화장품의 보습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히알우론산의 대량생산기술을 자체개발, 상당한

수입대체를 이뤘다.

히알우론산은 고도로 정제돼 뛰어난 보습성과 피부윤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장품

기업들이 크림·로션 등 기초화장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이다.

화장품용 히알우론산 국내시장 규모는 2 0억원 정도로 태평양이 이중 50%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.

9 3년 히알우론산 국내수요는 2 5억원으로 9 2년 1 5억원에 비해 67% 신장했고 9 4년에는 3 5억원에 이를

것으로 전망된다.

주요 수입선은 일본과 스위스인데 이번 태평양의 자

체개발로 K g당 최고 4 0 0만∼500 만원에 수입되던 히

알우론산 가격이 최근 3 0 0만원대로 떨어질 정도로

수입품이 시장확보를 위해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는

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국산과 수입품의 비율은 6 0대4 0으로 국산품이

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태평양이 그동안 히알우론산의 최대 소비기업이었으나 자체개발에 성공한 것에 따른 것이다.

태평양은 K g당 2 5 0만원선에 히알우론산을 국내공급하고 있으나 이같은 수입품의 저가공세와 국내

기업들의 라이벌제품 기피현상으로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따라서 국내기술에 의해 히알우론산을 자체개발, 품질·가격면에서 수입품에 비해 뒤질것이 없는데

도 여전히 화장품 기업들이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.

세계시장 규모는 9 0년기준 1 0억달러로 일본의 日光·自生堂, 스위스 Penta Pharm, 미국 B i o

Technology Genzyme 등이주요 생산 기업들이다.

한편, 럭키는 9 3년 안구용치료제·골관절치료제로 쓰이는 의약용 히알우론산을 개발, 95년 상반기부

터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.

국내에서는 동신제약 등 일부 제약기업들이 8 7년부터 의약용을 수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자체

가 미미해 9 3년 기준 4 0억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.

그러나 앞으로 골관절염치료제로 히알우론산이 널리 쓰이면 수백억원대까지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

력이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. 92년 동아제약이 히알우론산을 사용한「 A r t z」라는 골관절치료 제품

을 일본(생화학공업)으로부터 수입한 적은 있으나 임상데이타가 충분치 못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

다.

의약용은 화장품용에 비해 가격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아 g당 2 5 0 0만원하는 고부가가치 원료로

알려졌다.

안과용으로 쓰이고 있는 히알우론산은 Penta Pham의「H e l o n」·B T G의「B i o - l o n」등이 국내에 수입

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안과수술시에 사용되고 있다.

이와함께 위·간 등의 기관수술시에 섬유조직이 형성돼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막아주는 기관협

착제거제에 변형된 히알우론산이 사용되기 시작, 미국의 경우 9 4년부터 이 시장이 형성돼 2 0 0 0억원

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럭키는 이번 안과용 외에 시장이 큰 외과수술용으로도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히

알우론산의 시장 확대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히알우론산에 대한 계속적인 용도개발이 이뤄져 최근에는 섬유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9 / 2 6 >

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

1 9 9 2 1 9 9 3 1 9 9 4 (전망)

1 5 - 2 5 6 7 3 5 4 0

화장용 히알우론산 수요추이(단위 : 억원, %)


